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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의진한향

케이크의달콤함에‘흠뻑’

한 젊은 여성이 호주 유학을 다녀와 바리스타
의 길을 걸으며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은은한 커
피 향을 흩뿌리고 있는 곳이다.
그곳은 화려한 불빛으로 나그네 먼 길 세우는

현란함은 없지만 동네 어귀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로 더욱 호감이 가는 곳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실 나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인연과 찻집에 들러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
다 떨다 아쉽게 떠나는 그런 곳이다.
그곳 작은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고즈넉한 음악

소리는 프로포즈를 염두에 둔 연인의 마음을 사
로잡기에도 충분하다.
아련한 추억이 깃든 칸소네와 샹송은 어느덧

한 자리에 마음을 모으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
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

노, 카푸치노, 라테를 즐기며 가벼운 샌드위치와
샐러드, 그리고 불고기 덮밥과 건강한 요거트 등
을 맛볼 수 있다.
4년간 호주유학을 다녀온 카페 대표 강소영씨

는“호주 시드니에 있는 현지카페에서 바리스타
로 일을 했는데 성향이 다른 손님들 입맛에 맞는
커피를 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매력적이었고 그들
과 대화하며 아침을 여는 분위기에 흠뻑 매료됐
다”며“한국에서 카페를 오픈한 만큼 알라와 만
의 문화를 만들어 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카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알라와는 익산IC부근으로 시내권에서 오

거나 왕궁면사무소에서 용화산 가는 길로 들어서
면 보석테마박물관 입구에 있다.
인근에는 용남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

한 함벽정과 선사시대 공룡과 함께 여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보석조형물이 있어 추억의 사진을
담기에 모자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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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함께 시작하는 짧은 여름밤 잊지
못할추억여행을떠나보자.

도심을 벗어나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이
소담스럽게 내려앉은 왕궁골 보석박물관
입구에 위치한 디저트 카페‘알라와
(Allawah, 대표강소영)’.

알라와(Allawah)는 호주 원주민어로‘그
곳에머물다’란의미를가지고있다.

‘알라와’대표 강소영씨

익산왕궁골보석박물관입구에위치

강소영대표,“호주유학이후카페오픈

언제든다시찾고싶은곳되도록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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